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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리시의 역샤 

구리시는 한강 이북 경기도의 중앙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동쪽으로는 한강의 지류인 왕숙 

천과， 북으로는 남양주시， 서쪽으로는 서울의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와 시 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아차산과 한강을 경계로 서울과 마주보고 었다. 본래 경기도와 양주군에 

속하다가 1980년에 양주군과 분리되어 남양주군 구리읍이 되었고 1986년 구리시로 송격되 

어 현재에 이르고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리시는 구리시만의 독자적인 역사 사실을 찾아내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리시의 역사는 이웃한 양주 혹은 남양주 등과 겹쳐지는 역사의 서술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구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는 반드 

시 서술하되， 일반적인 서술은 양주， 혹은 남양주시와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을 미리 밝혀두 

고자 하며， 서술하는 시대는 선사시대부터 해방 이후 제1공회국 때까지 임을 미리 밝혀 둔다. 

1.선사시대 

1) 구석기시대 

구라시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는가를 밝히기는 현재로서는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구석기시대인들의 경제활동이 주로 수렵과 어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기존의 연 

구로 미루어 볼 때， 한강과 접경한 구리시 혹은 그 인근에서도 사람들이 일찍부터 거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였다고 하겠다. 

현재 한강유역에서 구석기시대 사람틀이 거주한 흔적이 30여 곳에서 발견되고1)， 특히 구 

1) 이융조 r새로이 발견된 구석가 및 구석기전통 유물의 몇 예」， r백산학보.J20， 5-6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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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유적지로 화도면 검터 두촌 마진 마재 등과 전곡리 유적지 

등이 구리시와 이웃하여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한강 변에 접경한 구리시에도 구석기시대부 

터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매몰되고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구리시와 한강변으로 면한 서울의 면목동 일대에 

서 채집된 300여 점의 석기와 그 파편들은 그 시기가 3만년을 전후하는 구석기 후기 문화층의 

것으로 밝혀졌다 21 발견된 석기들은 외면찍개， 양면찍개， 금개， 망치돌， 마치돌 등의 몽돌석기 

와뾰족개， 옆날긁개， 끝날긁개 등의 격지석기들로， 모두석영맥암석기들로밝혀졌다. 

2)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와 비교하여 신석기시대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경제활동이 채집경제에서 생 

산경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채집경제단계가 시작되었눈지 

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개 신석기시대 후기에 이르러 중국의 화북지방에서 농경의 방 

법이 전수되어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시 사용된 농기구로는 툴보습， 돌팽 

이， 돌낫， 반탈칼， 짐승의 뼈로 반든 팽이， 낫 등이 나타나며， 주로 도토리， 조， 피 등이 식량 

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지는 약 15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구 

리시 지역의 신석기문화 유적은 구리시 아차산의 동쪽인 현재의 사노동， 인창동， 동창동， 구 

릉산 일대에서 빗살무늬 파편과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 등이 수습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유 

적지들은 모두 일제시대에 수습된 것으로 현재는 모두 파괴되어 학술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31 

이러한이유로유적지의 성격을정확히 파악할수는없지만 유적지와비교적 가까운지역 

인 서울의 미사리 유적지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기원 전 4.000~3.500년을 상한으록 볼 수 

있는 유적지랴 추청되며 이 사실은 미사리 만이 아니라 주변의 한강유역지대에서는 한강변 

의 비옥한 충적평야를 배경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주민들의 거주가 았었다는 것을 실증하는 

자료라할것이다. 

3) 청동기시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시작은 현재로서는 명확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개 기원전 

1， 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방에서부터 청동기시대로 접어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2) 황용훈 r서울 면목동 유적 발견 구석기의 형태학적 조사」， r경회사학.J2집， 경희대 사학회. 
3) 김원룡 r!짧댐lt'.前遺隨遺物t번名表J ， 서울대 출판부，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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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청동기시대는 그 이전인 신석기시대에 한반도에 살던 주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 북방에서 이주한 어떤 새로운 종족에 의하여 전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 

측의 역사서에서는 이틀을 여l맥족(滅짧b웠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시대의 특정을 유불을 통하여 살펴보변 우선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로기가 서서히 무 

늬없는 토기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늬없는 토기를 사용한 주인공들은 그 문화의 연결 

이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지방의 청동기를 바탕으로 내몽골의 오르도스 청동가문화， 스카타 

이 청동기문화와 연결되며 지역적으로는 현 중국의 요녕지방의 청동기 문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알수있다. 

이 시대의 주민틀은 주로 하천이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얄은 구릉지대의 경사면에 움집 

을 짓고생활하였으며， 주생업 경제는농경생활이었다. 구리시는한강과왕숙천을 옆에 끼 

고 있어 이 시대 주민틀이 살아갈 수 았는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발견된 유적지나 유물의 수와 종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인창동， 교문동， 

사노동과 아차산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출토 수습되고 있는 형편이다. 

인창통 일대에서 발견된 유적지는 일제시대 요코야마(橫山將三郞)에 의하여 조사되었으 

나， 현재 유적지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창동 일대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토기 

종류로 공열토기， 외반구연토기， 호형토기， 우각형파수부토기 등이 있으며， 석기류로는 양날 

석부， 외날석부， 환상석부， 외날주상석부， 반월형석도， 마제석검， 마제석촉， 숫돌， 방추차， 어 

망추 등이 었다. 또한 최근 인창리 일대의 지표조사에서는 무문토기의 파편과 석기 등이 채 

집되기도하였다 4) 

교문동 일대에서는 1932년과 1934년 2차에 걸쳐 요코야마(橫山將三郞)에 의하여 조사되 

어，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다. 재집된 토 

기류로는 공열토기， 점토대토가 등의 무문토기류와， 석기로는 양날석부， 외날석부， 방추차， 

유구석부， 반윌형석도， 마제석촉， 숫폴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틀이 사용된 시기는 청동기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노동에서는 구릉지대에 있는 석관묘에서 동검 1점， 동포 1점， 한식토기 등이 출토되었 

다. 역시 일제시대에 조사된 유적으로서 토기를 비롯한 유적 전체의 양상은 알 수가 없다. 

아차산유적지는서울중랑구망우동과구리시 교문동의 경계지점의 해발 282m의 나즈막 

한 봉우리 주변에 위치한다. 이 유적지에 대한 조사는 이미 1965년에 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있다 5) 이 보고서에 의하면주변이 공동묘지인관계로묘지를조성하는과정에서 유물이 노 

4) 한신대학교 박불관 r九里市 仁용地區 文化遺짧 빚 民1ft調좁報칩판J ， 1994. 
5) 염병태， 「i월江流域 魚文士뚫의 年代」，「李弘뼈밴t 며甲紀念 짧떠벚論選J ， 1969, 547-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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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다고 한다. 출토된 유물로는 마제석부 반월형석도 등의 석기류와 토기류 약 500여 점 

이 수습되었다. 특히 이 유적지에서는 흑색마연토기 즉 흑도(黑뼈)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 흑도는 인접한 납양주시의 석수랴(水石里)유적지의 흑도와6) 흡사한 형태로 굽접시가 많이 

나타나는 특정이 았다. 또한 이 유적지에서는 최근 구릉의 정상부에서 무문토기편이나 점토 

대토기편 등이 발굴되기도 한다. 

한편 청동기시대의 가장 보편적이 묘제는 고인돌이다. 현재 구리시에서 발견된 고인돌 흑 

은 고인돌로 추정되는 유적으로는 우선 구리시 인창동의 고인돌 유적을 들 수 있다 7) 이 유적 

지는 동구릉 남측 구릉 사면의 묘목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 한신대학교에 의해 실시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곳으로 개석식 고인툴로 추정되는 커다란 석괴 2기가 나란히 놓여 였 

다. 개석 추정 석괴의 하부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져야보다확실한유적의 성격을파악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에는 별다른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인창동에는 이와 함께 양지말의 고인돌 유적도 었다.8) 1994년 한신대학교에 의해 실시된 

지표조사 때 확인된 곳으로 인창동 아파트단지 서쪽에 있는 남북으로 긴 장타원형의 낮은 

구릉의 정상과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로 보이는 석괴는 정상부와 능선을 따라 남쪽으 

로 내려오는 사변에 분포하는데 대체로 기반식 고인돌 내지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되나， 정 

형적인 모습을 띠는 것은 없다. 괴석 하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명확한 성격 파악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에는 고인돌과 관련된 유물은 채집되지 않았다. 

이외에 사로통 언재말의 고인돌 유적과 동구동의 동구릉 동북쪽의 암석군도 고인돌로 추 

정되고 있다. 사로동 언재말의 유적지에는 탁자삭 고인돌로 추정되는 1기를 비롯해 개석식 

고인돌로 보이는 크고 작은 석괴들이 흩어져 있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곳에서 석 

촉이 수습된 적이 있다고 하나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동구릉 동북쪽에서 확인된 유적 

지도 1994년 한신대학교에 의해 실시된 지표조사시 고인돌군일 가능성이 제기된 지점이나 

주변에는 별다른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9) 

단편적으로 출토된 유물들은 대체로 농기구류， 공구류， 어로 도구 등과 토기류가 주를 이 

루면서 주로 구릉지대에서 출토되었다. 이를 며루어 볼 때， 청동기시대 구리시 지역에 거주 

하던 주민들은 한강과 왕숙천 주변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농경과 어로에 종사했던 것으로 파 

악할수있다. 

6) 김원콩 r水石里 先史빠t 聚落住居址 調깊포報告」， r美꺼i資科Jll， 1966. 
끼 徐M:- 外 r九里市 仁강地區 文{갑鼓회 및 Rl집調훌報告좁」 한신대학교박물관 · 대한주택공사， 1994. 
8) 徐抗一 外， 위의 책. 
9) 徐抗- 外，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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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한·십국시대 

1) 마한시대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으로 이루어진 당시는 지역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제로 

마한의 경우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리시 지역은마한의 영역에 속한다고할수있다. 

다만 구리시는 종전 양주군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구리의 역사는 양주군의 역사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r심국지」 「위지J <동이전〉의 마한조’ 에 의하 

면 마한에는 모두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 지역에 존재했던 소국은 고 

리국(古離國) 혹은 모수국(후水園) 중의 하나일 것으로 여겨진다. 

고리국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를 고구려가 점령했을 때의 행정지역 

명이 골의노현(骨衣짜縣)으로 ‘골의’ 의 음과 ‘고리’ 의 음이 유사한 때문이다 10) 모수국으로 

보는 이유는 역시 고구려 때 양주지역의 행정지역명이 매성현(買省縣)으로， 매성’과 ‘모수’ 

의 음이 흡사한 것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11) 

2) 삼국시대 

(1 ) 백제시대 

마한의 영역 내에 있었던 구리 지역은 서울의 몽촌토성 풍납토성 부근의 백제가 성장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백제의 판도로 흡수되었다. 특히 구리시 지역은 백제 왕궁 

의 건너 편인 한강 북안에 자리잡은 관계로 백제의 입장에서는 국방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강 북안의 아차산 지역에는 아차산성과 관련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장성의 존재가 주목된다. 

장성의 흔적은 뚝섬 부근의 한강변에서 북쪽으로 높은 지대를 따라 아차산에 거쳐 지금의 

망우리에 이르는 산줄기를 따라 아천동 일대까지 흔적이 나타나고 았다. 이 장성 건축의 주 

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이 장성은 백제와 관련 없는 조선시대 살꽂이목장(뽑밟物t易)의 담장 흔적아라는 

견해이다 12) 다른 하나는 장성이 조선의 살곳이목장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처음 축조 

연대는 백제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장성이 백제에 의하여 처음 축조되었다 

1이 이병도 r韓國古代史돼쪼J ， 1976, 263쪽. 
11) 천관우 r馬후꿇용댐의 {立옮試論」， r폈洋땅J9， 1979, 236쪽. 
12) 류기선 r조선 사복시 살꽂이목장」， r박불관휘보J5 서울시립대학교. 1994, 33-88쪽. 

I. 구리시의 역사 I 17 



면， 방어의 대상이 고구려인데， 장성의 위치， 형세가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강 남쪽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방어하는 성으로서는 그 기능이 취약하 

지만， 아차산 능선에서 확인되는 보루(댈壘)의 존재를 들어 장성의 백제 축조 가능성을 제시 

하고있다 13) 

즉 이 보루는 현재 아차산의 줄기를 따라 중랑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과， 반대편인 광장 

동쪽의 아차산 봉우리에 방어목적을 지닌 보루들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현재는 이 보루가 고 

구려의 보루로 알려져 있지만 아차산의 모든 보루가 고구려가 축조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는 견해이다. 말하자면 현재 고구려의 보루로 알려진 것 중의 많은 것이 백제가 축조한 보루 

의상당부분을고구려가확대 이용한것이라는점이다. 

보루의 내부에서 백제의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가토 하지만， 현 

재의 발굴이 고구려 문화층 밑에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백제 문화층까지 도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난다 11) 그러나 최근의 발굴 성과에 의하면， 이 보루들의 

백제 축조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다년간에 걸쳐 발 

굴， 조사한 결과 보루의 고구려 축조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15) 

(2) 고구려시대 

고구려가 구리시 일대를 점령하고 아차산에 보루를 설치한 시기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광 

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왕성이 함락된 이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확실한 것은 장수왕이 고 

구려를 침 범한 475년이라 할 수 있다. 장수왕은 당시 백제왕인 개로왕을 포로로 잡아 처형하 

고 아단성 (阿E과빙， 곧 지금의 아차산성까지 장수왕이 내 려와 군진을 설치하였다 16) 

아차산 일대를 점령한 고구려는 현재 양주군의 영역 내에 북한산군(北漢山웹)을 설치하고 

그 관내였던 지금의 남양주 진접읍과 진건면 일대에 골의노현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 

과 인접한 현재 구리시 지역도 골의노현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지금의 서울 북쪽 양주방면에는 

남평양성(南平壞뼈이라는 별도03IJ都)가 설치되었다. 또한 남평양성의 방어를 위해 현재의 

마장동에서 아천동 방면으로 뻗쳐 있던 기존의 보루들을 보강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아차산 

13) 이도학 r三댐 및 統一新짧時代」， r楊州那誌J나)， 양주문화원， 1992, 117쪽. 
14) 이도학 r고대사회」， r구리시지~(상)， 구리문화원， 1996, 106-110쪽. 
15) 최종택 r.아차산 제4보루의 발굴성과와 의의」， r제1회 九里 高句짧 國P였￡김1'ÎLÍ會議J ， 구리문화원， 2000, 24-26쪽. 
16) 아차산성의 마당바위 밑에 았는 무덤 유구를 개로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장수왕의 침법을 받아 포로 
가 된 개로왕은 아차산성 밑에서 처형을 당했고 전투가 급박한 상황에서 개로왕의 시션을 이곳에 급히 매장했 
다는 것이다. 구리시 · 구리문화원 r구리시지~(상)， 115-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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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구려의 군사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구려 유적들은 주로 한강 북안의 아차산 일원에서 발견되는데 초기에는 한강 유역을 차 

지하기 위하여 남하하던 고구려 군대의 전초기지로 축조되었다가 나중에는 북상하는 백제 

와 신라를 방어하는 기지로 활용된 곳어다.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 유적이 처음 확인된 것은 1988년으로， 백제의 몽촌토성을 발굴， 조사 

할 때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인 나팔입항아리가 발굴되면서 부터이고， 이를 근거로 1977년 발 

굴조사된구의동유적이 실제로는고구려 군사요새 즉보루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1994년 

구리시와 문화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한강 북안의 아자산 일대에서 많은 고구려 유 

적지가 확인되었고， 1997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표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로는 현재 모두 15개소의 고구려 유적지가 확인되었으며， 조 

사 전에 이미 파괴된 것을감안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유적지가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굴， 조사된 보루를 몇 군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차산 1보루 

구리시 쿄문 1동의 아차산 줄기 중 해발 250m의 봉우리에 위치한 고구려 보루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과의 경계에 위치한다. 유적은 평면 장타원형의 토루가 가운데의 평탄한 지형 

을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크기는 토루의 상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축은 약 50m, 단축은 

38m 내외로 계측되며， 면적은 1， 900따로 토루의 가운데는 움푹 들어간 상태로 펑탄면이 상 

당히 넓은 편이다. 1994년에 행해진 지표조사에서 다량의 고구려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유 

물들은 이미 발굴 조사된 아차산 4보루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토루는 석축성벽이 

붕괴되고 난 후， 흙이 퇴적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군사활동으로 가운데 부 

분의 흙을 굴토하여 토루를 보강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성벽의 흔적은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한등산로에서 찾아볼수 있다. 등산로는유적 외곽의 

일부분을 삭토하면서 형성되었는데 등산로와 인접한 부분에 성벽으로 보이는 석축이 일부 

노출되어 있어 석축성벽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등산로 주변에는 유적의 성벽이나 건물석 

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다량 흩어져 있고， 등산로를 계단형태로 만틀면서 유 

적의 석재를 재 사용한 것도 보인다. 토루의 폭은 대략 6m 내외이며， 토루의 상면과 대부 평 

탄면과의 높01 차는 약 1. 2m이다. 유적 내부와 토루에는 소나무와 잡목틀이 자라고 있다.η) 

@아차산 2보루 

구리시 교문 1동의 해발 276.2m의 봉우리에 위치한 고구려 보루 유적이다. 아차산 1보루 

17) 강진갑 外 r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J ， 구리시 · 구리문화원.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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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나서 아자산 3보루(그네터)쪽으로 약 350m 정도 진행하다가 아자산 주 능선에서 동쪽 

으로 벗어난작은봉우리에 위치한다. 현재 지표면에는다량의 석재가돌무더기처럼 쌓여 있 

는데， 돌무더기 남서쪽에 인접해서 2~3단의 석축이 노출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축의 

평면은 형태로 보아 성벽의 지앉ff)부분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성벽은 평면 원형인 것으 

로 생각된다. 성벽의 흔적을 통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데 지름이 약 27m 내외로 면적은 

570m2로 비교적 소규모의 보루이다. 유적의 남동쪽에도 석축이 확인되는데， 원래 유구의 정 

확한 형상은 알 수 없지만 성벽이었거나 성 내부의 유구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치 부분의 성 

벽은 장방형의 비교적 잘 다듬어진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성벽 안쪽지역에는 다량의 

석재가 쌓여 있는데， 이는 유적에 사용되었던 석재를 후대에 다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대부분의 성벽은 이미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의 지표조사에서 고구려 토기 

편이 수습되었고， 석축내부에는 단단한소토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삐 

@아차산 3보루 

구리시 교분 1동의 해발 296m의 봉우리에 축조된 고구려 보루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과 

의 경계에 위치한다. 상부는 상당히 넓은 평탄면이 장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아차산 2보 

루와는직선거리로약 250m 정도떨어져 있다. 

유적의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으로， 유적의 남단의 동편으로는 6~7단의 석축이 노출되어 

있다. 동쪽에는 성벽으로 보이는 남북방향의 석축이 길게 남아 있으며， 그 안쪽으로 한 단 높 

여서 또 하나의 석축이 이와 평행하게 남아 있다. 두 석축열의 간격은 6.5m 내외이다. 아차 

산 4보루와 시루봉 유적의 발굴 결과를 통해 볼 때 두 석축 중 바깥쪽의 것은 성벽인 것으로 

생각되고 안쪽 석축은 내부 건물의 벽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적의 남쪽에도 성벽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북쪽과 서쪽에는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평탄변의 규모와 북단 등산로의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석재틀을 통해 추측해 볼 때 상당히 큰 규모의 보루로 판단된다. 대략적인 규모는 장축 

약 100m, 단축 약 40m이며 내부 면적은 4_OOOm2로 추정된다. 유적의 북쪽 등산로상에는 

바닥에 많은 석재가 노출되어 있어 이 부분에 성벽 등의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차산 

4보루로 이어지는 등산로상에는 기존에 아차산장성으로 보고된 폭 3m 내외의 석축이 노출 

되어 있는데， 유적의 북단에서도 이러한 석축이 관찰된다. 1994년의 지표조사에서 다량의 

고구려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191 

18) 강진갑 外， 위의 책. 
19) 강진갑 外，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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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 4보루 

구리시 교문 1동에 위치한 유적은 해발 285.8m의 아차산 정상에 축조된 고구려 보루로 서 

울시 광진구 중곡동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아차산 능선의 마지막 봉 

우리로 남쪽으로는 아차산의 보루들과 연결되고 서북방으로는 용마산과 연결되는 지점에 

해당한다. 정상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평탄면이 조성되어 었다. 

유적은 크게 외곽의 석축성벽과 내부의 건물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벽은 타원형으로 둘 

레 210m, 높이 4m 가량이며 동쪽과 서쪽에 각 1개소의 치가 조사되었다. 성벽은 유적 정상 

부의 평탄면에서 직선거 리로 5~7m 바깥쪽에 쌓여 있으며 한강 쪽이 바라보이는 동쪽은 t:I1 
교적 많은 부분이 남아 있으나 용마산 쪽인 서쪽은 거의 훼손되어 있다. 

성벽 안쪽의 평탄면에는 모두 771의 건물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건물지 내부에는 1기 이상 

의 온돌이 설치되었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3호 건물지의 경우 광장을 포함하여 3칸의 온돌 

방과 2기의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밖에 3호 건물지 북서모서리 외곽에 

간이 대장간 시설도 1기가 설치되었다. 

저수시설은 2기가 확인되고 온돌은 모두 13기가 조사되었다.2호 온롤을 제외하면 모두 

건물 내부에서 확인되고 있어 취사와 난방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13 

기 모두 납작한 할석으로 벽을 쌓고 뚜껑 롤을 얹은 후 점토를 바른 온돌로 평면형태에 따라 

직선형과 ‘「’자형으로나건다. 이궁이는온툴고래의 진행방향과수직으로설치되었다. 

4보루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토기류는 모두 26개 기종， 5387H체 분이 출 

토되었다. 주로온돌유구주변에서 많이 출토되어 실생활과의 관계를잘보여 준다. 토기류 

는 기능상으로 저장용기 운반용기 조리용기 배식용기 등으로 구분된다. 토기류는 대략 6 

세기 이후로 편년되며， 일부는 5세기 중반경의 특정을 보이고 있다. 철기류는 총 319점이 출 

토되었는데， 무기류 · 마구류 · 농공구류 · 용기류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완전히 복토한 상황이고 안내간판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유적을 보존하고 있다.때 전체적으로 아차산 제4보루는 5세기 중엽 남하하던 고구려군의 전 

초기지로 축조되었으며 그 이후 6세기 중반에는 북진하는 나제동맹군의 저지를 위한 방어 

기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1) 

@용마산 5보루 

구리시 교문 1동의 아차산 능선과 용마산 능선이 만난 후 북쪽으로 뻗어 가는 능선상의 첫 

번째 봉우리(해발 316. 3m)에 위치한 유적으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과의 경계가 지나간다. 

2이 임효재， 최종택 外 r，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J ， 서울대학교박물관， 구라시 • 구리문화원.2000. 
21) 서울대학교 박불관 r한강유역 의 고구려 요새」특별전 도록.2000년 5월.46-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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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방향의 경사변에는 성벽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노출되어 있는데 평탄변의 외곽과는 6m 

의 간격이 았다. 성벽은 많이 무너진 상태이지만 세장방형의 석재를 횡적해서 축성한 것을 

알수 있으며 현재 10단정도남아있다. 성벽을포함한규모는장축 75m， 단축 30m이며 면 

적은 대략 2， 250따이다 22) 

@망우리 1보루 

구리시 교문 1동의 용마산과 아차산 줄기가 딴나 북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능선 중에 완만 

하게 솟아오른 해발 280.3m의 봉우리에 위치한 유적으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과의 경계에 

위치한다. 

정상부의 평탄면에는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고 정상부 바로 남쪽 완경사면에는 타이어를 

사용하어 대규모의 군용 교통호가만들어져 있어 유적이 상당부분파괴된 것으로생각된다. 

교통호 등지에서 수 점의 고구려 토기가 수습되었으며 이전 지표조사예서도 많은 수의 고구 

려 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다.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지형상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규모의 보루로 추정된다.잉) 

@망우리 2보루 

구리시 교문 1동의 구리시와 서울시의 경계를 이루며 용마산에서부터 뻗어 내려오는 능선 

은 낮아지면서 작은 봉우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유적은 이 중 해발 281. 7m의 봉우리에 위치 

하였다. 이 지역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포함된 곳으로 유적의 전 지역에 분묘가 조성되어 있 

어 원래 형태와 규모를 찾기는 어렵다. 분묘 주변에는 축대를 둘러서 보호하거나 석재를 이 

용하여 담을 친 것이 관찰된다. 이 중 석재의 형태 및 치석상태로 보아 보루의 축성 시 사용 

한 것을 재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지표조사에서는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 

어 이와관련된유적이 있었을가능성을높여 주고 있다 21) 

@망우리 3보루 

구리시 교문 1동의 망우리 2보루에서 북동쪽으로 160m 떨어진 해발 275m의 봉우리에 위 

치한 유적으로 서울사 중랑구 망우동의 경계지점이다. 망우리 2보루와 같이 망우리 공동묘 

지에 포함되어 정상부를 비롯한 전 지역에 분묘가 조성되었고 이로 얀해 유적의 원래 형태 

와규모를찾기는어렵다. 

정상부의 남사면에는 큰 규모의 묘지가 있는데 이 뒤편으로 석축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 석축은 무너졌으나 현재 5~7단 정도 남아 있으며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였 

22) 강진갑 外 r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J ， 구리시 • 구리문화원， 1994. 
23) 구리시 · 구리문화원r.구리시지J{상)， 1996. 
24) 구리시 · 구리문화원，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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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재의 형태 등을 통해 볼 때 현대에 가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보루 축성시 사용한 석재를 현대 무덤 조영사 재사용했을 가능성과 이 석축 자체가 보 

루의 성벽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상부에도 석재를 이용략여 담을 친 것이 관찰되 

며， 이 역시 유구의 축조에 사용한 것을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표조사에서는 고구려 

토기편과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5) 

@시루봉보루 

구리시 교문 1동의 시루봉(해발 205.8m)은 서울시와 구리시의 경계를 이루는 아차산의 주 

능션에서 동남쪽 한강으로 흘러내린 능선상에 위치한 봉우리이다. 유적은 납으로는 한강， 동 

으로는 왕숙천과 구리 알대의 평지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았다. 유적의 상부 평탄면 

은 평면 형태가 활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으며 북쪽 부분에 비해 남쪽 부분은 지대가 약간 높 

다. 1999년과 2000년의 발굴조사 결과 총 둘레 220여m 이상의 석축성벽이 유적 전체를 둘 

러싸고 있으며， 그 안쪽으로 성벽과 평행하게 대형 건물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남동쪽 성 

벽에서는 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서쪽의 성벽 트렌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벽의 잔존 높이는 1.7m이며 13단이 남아 있다. 성벽의 원래 높이는 최소한 대형 건물의 겨 

단높아 이상이었던 것으로생각되는데 이를통해 추정해 보면 성벽의 높이는 3m에서 높은 

곳은 4m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온돌은 총 6기가 조사되었는데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 

호한 것을 통해 볼 때 모투 직선형의 평면형태이며 아궁이는 온롤의 장축방향과 수직이다. 

배수시설과 저수시설이 남아 았으며 출토된 유물은 주로 토기류로 유적의 훼손 정도가 심 

하여 대부분 깨어진 채로 수습되었다. 수습된 토기를 보면 고구려 토기의 전형적인 특정을 

보이고 있다. 우선 태토는 고운 니질로 되어 있고 표면색은 황갈색이나 흑색을 띠고 있으며， 

소성도는 비교척 높은 편이나 표면은 만지면 손에 묻어날 정도로 연질이다. 출토된 토기 기 

종은 대옹과 호 · 시루 · 접시 · 완 · 장동호 등이며 모든 토기가 평저기의 특징을 가지고 었 

다. 시루나 몽이류의 경우 특징적인 대상파수(帶狀把手)가 달려 있다. 아차산 4보루에서는 

접시 바닥에 명문이나 기호와 같은 것을 새긴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명문 

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한 기호를 새긴 2점의 접시가 출토되 었다. 

철기는 약 1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무기류와 공구류로 나눌 수 있다. 무기류로는 화살촉 

과 철모， 창고달이 퉁이 있는데 화살촉은 모투 가늘고 긴 형태이다. 공구류로는 철정과 철부， 

U자형 삽날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와 철기류는 이미 조사된 아자산 4보루의 토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토기틀의 기종 빚 기형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대략 6세기 중 

25) 구리시 · 구리문화원，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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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경으로추정된다 26) 

시루봉 보루는 현재까지의 양상으로 보아 아차산 제4보루와 동일한 성격의 군사유적￡로 

확인되며， 다만 성벽의 축조양상이나 출토유물의 양상， 유적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할 때， 아 

차산 4보루보다는 하위부대가 주둔한 장소로 추정된다 2끼 

(3) 신라와 통일신라시대의 구리 

현재의 구리시 일대와 한강 유역을 점령 지배했던 고구려는 551년 신라와 백제 동맹군의 

공격을 받아 76년만에 이 지역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에 구리시 지역은 다시 백제의 영토로 

환원되었지만 불과 2년 후 신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 한강 하류지역에서 백제군이 철수함에 

따라구리시 지역은신라의 영토로편입되었다. 

신라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를 중심으로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는데， 아마 구리시 지역도 

신주의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603년에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고구려의 재공격 

이 있었으나， 신라는 진평왕이 직접 이곳으로와서 고구려를 막아 내었다.604년 신라는 이곳 

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신설하게 되어 구리시 지역도 포함하게 되면서， 고구려와의 접경지 

대로서 구리시 지역의 전략적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삽국율 통일한 신라는 다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시도하여 북한산군 한양군(漢|場都)으 

로 하고， 관내의 골의현군을 황양현(효행땐)으로 개칭하면서 지금의 구리시 일대토 황양현 

에속하게 되었다. 

현재의 구리시 지역이 싣L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 

여 이 지역의 아차산에 축조되어 있는아자산성에 대한새로운고찰이 필요할것으로보인다. 

아차산성은 현재 구리시 교문 1동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아차산의 줄기가 한강변 

에 이르러 마지막 봉우려를 이루는 곳으로 남쪽으로는 강남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오고 북으 

로는 아차산 1보루를 비롯하여 아차산 및 용마산 일대가 조망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아차 

산성은 아단성(阿묘뼈， 아차성(阿且뼈， 장한성(長漢뼈 등으로 불려 왔으며， 「삼국사기」 등 

에 의하면 백제 책계왕(앓積王) 원년(286)에 축성되고 396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공취한 

성으로 기록되었다. 또 475년 백제 개로왕이 전사한 곳으로 전해지는 등 삼국이 한강유역을 

놓고 벌인 각축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그후고려 ·조선시대에는산성으로사용된 기록은보 

이자않는다. 

26) 서울대학교박물관 r사루봉 보루 유적발굴조사 약보고J ， 1999 ; 서울대학교박물관， r시루봉 보루 제2차 발굴 
조사 현장설명회자료J ， 2000. 

27) 서울대학교 박물관 r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특별전 도록.2000년 5윌.5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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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성은 1973년에 사적 제234호로 지정되었고 1994년 이후 수차례의 발굴조사와 기 

초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에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아차산성의 성벽과 성 내 

부 전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아차산성의 축성방법과 축성시기 빛 내부 시설물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시굴조사 결과 성벽의 구조와 축조방법과 축조시기에 대한 

정보 몇 성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의 대략적인 분포와 구조에 대한 기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성의 내부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어 산성의 성격을 좀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석축 성벽은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6세기 중반 이 

후 한강유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백제와 고구려 

와의 관계를 언급한 문헌기록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주목된다.잃)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 중 토기는 총 12종으로 945개체가 출토되었고， 철기는 총 

88개체가 수습되었다. 이 외에 명문기와를 포함한 수천 점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모두신라토기의 전형적인 특정을보이며 백제 및 고구려 토기는확인할수 없었다. 토기질 

은 경질이며 전체적인 색조는회청색인 것이 대다수이다. 뚜껑과사발의 표면에는도장과같 

이 찍은 문양[印花文]을 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목이 긴 호L아리의 목에는 물결무늬 

[波狀文]를 그어서 문OJ을 내였다. 토기의 종류는 각종 고배(高杯)， 항아리偉 · 鍵J ， 굽 달린 

사발[뿔附뼈， 사발盟J ， 통이[大짧]， 시루[觸， 뚜껑團， 접시， 각병(角塊)， 주름무늬병 퉁이 

다. 인회문의 문양 새김 기법과 파상문 그리고 대부완 고배 각병 주름무늬병 등은 신라의 

6세기 후반에서 9세기 중반의 토기양상의 중요한특정에 해당한다.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철기는 무기류， 농공구류， 용기류， 기타 철기로 구분되는데， 무기류 

는 화살촉이나 살상용 도끼 등이며 농공구류는 자귀 · 보습 · 쇠스랑 등이다. 용기류는 철재 

촉두， 철솥펀이며 기타 철기는 문고리， 허리띠 등 다양하다. 화살촉을 제외하면 무기류보다 

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철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기와는 수천 점의 평기와와 막새기와 그리고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조사되었다. 당시 기와 

를 얻는 건축물이 흔치 않았을 것을 감안할 때 아차산성에서 다량의 기와가 조사된 것은 중 

요한 건물들이 아차산성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명문기와는 대부분 ‘푹(北)" , “북한 

(北i웹”， “한산口(漢山口)" , “수(受)" “해(廳)"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이미 보고된 “북한 

수국해구선(北i쫓受國짧口꺼암)"의 파편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산口(北i쫓山口)"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와도 다량 조사되었는데 신라가 한강 이북에 북한산성을 축성하였다는 기록과 비 

교가 가능하여 아차산성의 역사적 성격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점이다.때 

28) 임효재 · 최종택 · 윤상덕 · 장은정 r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J. 서울대학교박물관 · 광진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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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삼국시대에는 이곳에도 새롭게 호족이 등장하여 새로운 판토를 형성하게 되는데， 양주 

지역에서는 매조성 장군(買빨城 將軍)을 지칭하는 능현(能玄)이란 호족이 있었다 30) 매조성은 

곧 매초성(買합뼈이며， 능현은 925년에 고려에 귀부한 인물이다. 즉 능현이 고려에 귀부하 

기까지 양주와 구리시 일대는 능현의 영향권 하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935년에 양주지역은 다시 후백제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그의 식읍이 되는데， 그 기 

간은 불과 1년 정도였지만 구리시를 포함하는 양주 일대가 백제 초기의 근거지였다는 점과 

함께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의 비중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매우 강하게 인식되고 았었 

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3. 고려시대 

1) 고려시대 구리 지역의 연혁 

고려시대의 구리 지역은 전 시기에 걸쳐 양주에 소속된 역사로 등장하고 었다. 양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r삼국사기J(궁예전〉이며 31) 그후 고려에 항복한 견훤에게 양주를 

식읍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32) 고려시대의 양주는 양주 이외에 남경(南京)영) 한양(i葉 

陽)3 ‘)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양주는 성종 2년(983년) 12목을 설치할 때 양주목(楊1'1얘찌이 되면서 지방 행정상의 요지가 

되었다. 고려에서는목에 목사와부사 판관등을파견하여 목지역을통제하고자하였으나， 

목 지역이 너무 광대하여 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제 

도의 보완을 꾸준히 시도하여 985년부터는 목에 파견되는 지방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입 

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다시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인씩을 파견하여 지 

방교육을 담당하고， 아울러 지방의 인재들을 중앙으로 천거토록 하였다 35) 

995년에는 다시 지방제도의 개편을 실시하여 10도제 및 12절도사제로 개편될 때， 양주는 

관내도(關內道)에 속한 절도사체제로 개편되었다. 양주는 비록 관내도에 소속되었지만 도 

29) 임효재 · 최종택 · 윤상덕 · 장은정， 위의 책 ;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 광진구 r아차산성 기초 
학술조사보고서J ， 1998. 

30) r高麗핏」권1， 태조 6년 3윌조. 
3없1)π「三E꽤~l씻~ßr.며」 권50α， <궁예전〉λ’ 光化 元年 二月月. “↓以x我太祖g뭘ßt해회騎大훌藍H快t↑陽융1'1州i↑HJ見효핀굉래’f까州'H 
3잃2)니r高짧핏」 권2， 태조 2년 6월조. “及至復稱萱烏尙父 f뒀표南흠 f立百官t 陽해1'Ii월食동” 
33) r束댐與地誌J ì菜城府 끓뽑i감草111. “文宗時 않낌南京1 
34) 위의 책， “忠烈王時 않월i웹짜府” 
35) r高歸핏핸뿔」 성종 6년 8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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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 장관으로부터 행정적인 간섭은 받지 않았다. 당시의 도는 조선시대와 달리 상주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펼요에 따라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순찰하는 정도의 가능만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는 목을 파하면서 군사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을 통제하고자 하였는 

데， 이대 양주는 해주의 우신책군(右뼈策軍)과 공조를 이루는 좌신책군(左神策軍)이 되었다. 

이는 아마도 거란족의 침입을 경험한 고려가 다른 침략에 대비할 펼요성에 의하여 지방 호족 

세력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룩할 펼요성에 의한 개편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36) 

고려의 지방제도는 다시 현종 3년(1012년) 절도사제를 폐지하고 5도후부(都護府) 75도안 

무사(道樹無f했를 둘 때 양주는 안무사(按觸史)가 되었다. 그러나 1018년의 지방제도의 개편 

때는 지주사앉마Ii휩)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중앙의 행정력이 그 전대에 비하여 보다 

더 하부까지 침투되어 지방통제를 강화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에 내실을 기하려는 웅직 

임으로파악된다. 

그 이후 문종 21년(1067년)에는 남경으로 승격되어 5도양계 체제하에서 양광도(楊廣避의 

치소가 되어 충렬왕 때까지 지속되다가 충렬왕 34년(1308년) 다시 한양부로 지위가 격하되 

었다. 당시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된 이유는 풍수도참설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당시 수도인 개경의 지기쇠왕설(地氣훌8H렀로 문종은 이어(移個1)를 시도하였으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중지한 일도 있었으니 문종의 남경 설치는 풍수도참설의 한 영향 

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경의 설치가 처음의 의도와 달리 일시적인 조처로 끝이 나자 양주 

는다시옛명칭인양주로환원되었다. 

그러다가 숙종년간에 다시 남경재건치(南京再建置) 시도가 이루어진다. 당시 숙종은 왕위 

계승 과정에서 순탄치 못한 점이 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인주(仁州) 이씨(李民) 집안의 이자 

의(李資짧와의 충돌， 잦은 천재지변 등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재도약을 위한 지리도참사장이 

등장하도록 하였고， 남경을 다시 두자는 의견도 이때 동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왕권은 안정 

시키고 지방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남경의 재건치 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조선시대의 노원題原)과 해등(海等)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구리 지역에 일부가 편입되었던 노해면廣海面)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양주는 남경으로 승격되면서 그 아래에 속군(屬群)으로 교하(交河) . 견주 

(見州) . 포주(抱州)의 3개 군과 속현으로 행주(幸州) . 봉성(峰뼈 · 고봉(高峰) . 심악(深돔) . 

풍양(뿔t짧 · 사천(沙川)의 6개 현을 거느리채 되면서 서경(西京) . 동경(東京)과 함께 고려 지 

36) 변태섭， 「고려 전기의 외관제」，「한국사연구J2，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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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행정체계의 최고의 단위로 부상하였다. 

2) 남경시대의 구리 지역 

남경의 재건치가 이루어진 이후 고려의 왕들은 이곳에 자주 이어하면서 가궐(假關)의 조 

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예종 · 인종 · 의종 등은 수 차례 이곳으로 이어하였고， 특히 몽 

골의 침략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도참행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3끼 

고종은 남경에 죽판궁(竹t反宮)을 지어 이어하였고 한 승려의 말에 따라 남경의 가궐에 어 

의를 봉안하게 된다.잃) 이는 기록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만큼 양주가 지리도참설에 있어서 중 

요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라 할 것이다. 

남경시대의 이 지역은 또 외적의 침입을 맞아 격전이 벌어졌던 현장이기도 하다. 고려는 

국초 이래로 거란족(찢升b웠 몽골족 등의 침입이 연속되었다. 성종 때의 거란 침입은 서희의 

담판외교로 물리쳤으나 강조따「化)의 변(짧)을 구실로 내침한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현종이 

나주로 몽진을 갈 정도로 피해가 심하였다. 당시 양주는 현종의 몽진 경유지였었고， 거란족 

이 물러간 이후， 파괴된 개성을 복구할 때와 송악성 서경의 재성(在빼 등을 수축할 때 개경 

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양주민들은 개성 주변의 성곽공사에 부역동원되어 각 

종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거란족의 침범이후， 양주일대가 직접 전장이 된 것은 몽골의 침략 때이다. 양주지역은 

1216년부터 12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몽골군의 침입을 경험하였는데， 특히 젓 번째의 침입 

때 김쥐려(金就碼)가 이끈 군대들이 몽골군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양주의 백성들도 김취려 

의 관군에 소속되어 몽골군을물리치는데 큰공로를세우게 된다.잃) 

또한 몽골과 관련하여 양주 또는 남경지역이 사료에 나타나는 것은 몽골의 f차 원정군을 인 

솔한 사리타이G做짧흠)가 고려를 침범하면서 별동대애IJ웰찌를 보내 광주 · 충주 • 청주 등과 

함께 양주를 침범하였다는 기록아 있다 401 이와함께 2차몽골 침입때 고려가개성에서 강화로 

천도하자 몽골군이 개경을 거쳐 남경의 한양산성(7옳陽山빼을 공격하였다는 기록41)과 3차침입 

때광주와 남경의 백성들을 강화도로 들여와 강화도 방어얘 주력하였다는 기록421등이 았다. 

37) 특히 고종 21년(1234년)， 남경의 f원|쩌에 고종의 쩌l衣를 안치했다는 기록은 더욱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당 
시 고려조정은 몽골의 침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이후로 국왕의 남경 진행이 어려워지자， 친행 대신 고종의 
때衣를 봉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38) r핍짧史」 권23， 고종 21년 7월 갑자조에 의하면， 한 승려가 도참에 근거하여 이곳에 궁궐을 지어 이어하면 많 
祚를 800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내시 李白全을 보내 뼈衣를 봉안했다고 한다. 

39) 템歸史」 권103， <열전> 16 金就碼셈. 
4이 r핍i歸史」 권23 ， 고종 18년 12월 丁E얹. 
41) r高앓史」 권23， 고종 19년 12월조. 

281 구리시 민속조사 보고서 



이러한 기록틀을 통하여 볼 때， 몽골군이 남부지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전략적 거점지역이 양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기록은 3차에 불과하지만그 이후에도 

몽골의 침입이 계속 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더 많은 몽골과의 전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양주의 백성들은 한양산성이나 혹은 강화도에 들어가 생활터전을 마련했을 

것으로보인다. 

3) 한양부(漢陽府) 시대의 구리 지역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후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려사회는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려 3경 제제의 전면 개편이 있게되고 양주는 남경에서 한양부로 격하 

된다. 한양부로의 격하는당시의 정치적 상황과갚은관련이 있다고보아진다. 

즉 양주를 한양부로 격하할 당시의 충선왕(忠宣王)은 왕권의 강화와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 

를 추구하여， 그 전대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하게 되었다. 이에 양주도 남 

경에서 한양부로 격하되면서 부윤(府尹) 판관(判官) 사록(司댐) 등의 관리가중앙에서 파견 

되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개경과 근접했다는 이유로 장단， 풍양 

등과 함께 왕실의 전렵지가 되었다 43) 

공민왕대에 이르러 고려 조정에서는 남경천도안이 등장하게 된다. 공민왕의 남경천도계획 

은 비록 천도 반대 여론에 밀려 실패로 툴아가기는 했지만 남경천도론은 그 다음 왕이 우왕 

대에 다시 등장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게 되었다. 우왕은 서운관(콩雲없의 주청을 받는 형식 

으로 우왕 7년(1382년) , 남경 천도를 결정하고，μ) 그 해 9월， 자신이 직접 남경으로 이어하였 

다. 우왕은 공민왕대의 남경천도가 여론에 빌려 실패한 것을 감안하여 6개월간이나 남경에 머 

물면서 천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으나 결국 이성계의 위화토 회군으로 실패로 돌아 

가고만다. 

우왕과 창왕을 축출하고 고려의 전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공양왕 때， 다시 한번 남경천도를 

시도하였다 45) 이성계는 개성이 지닌 고려 수도로서의 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고려시절 

부터 가궐지(假關t뼈가 있었던 남경지역을 천도의 적격지로 판단하고 시도했으나 1년 만에 

계획을 중단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양주도 다시 한양부로 격하되어 

고려시대를마감하게 된다. 

42) r김햄史」 권23， 고종 22년 間7윌 王午11}..
43) rj힘짧史」 권34 ， 충숙왕 4년 2월조. 
44) r高露벚」 권134 ， 辛댐갖IH평 신우 7년 8웰조. 
45) rj힘램史節要」 권34 ， 공양왕 2년 7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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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 이후 우왕을 거쳐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양주가 천도의 적격지로 부상한 것은 고려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리도참사상이 주 요인이 되었다. 특히 우팡때의 전도 계획은 당시 

지라도참을 관장하던 서운관(書雲觀j의 주청으로 시도되었다는 점과， 그 주청이 r도선비기 

G趙;道효듭謝참짧￡ 

서 매우 주목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을 명확하 알 수 있다. 

또한 공양왕대에는 1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천도가 단행되었다는 점을 

볼 때 지리도참설이 유행했던 고려사회에서 양주가 지난 행정적인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있을것이다. 

4. 조선시대 

1) 구리 지역의 연혁 

구리시는 고려시대 양주목과 남경 한양부 등 명칭의 변경은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도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현재의 양주 관할하에 속하게 된다. 특히 태조 이성계는 새 왕조 

를 개창한 후 신 도읍지의 후보를 불색하던 중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 장소의 변경과 논의가 있었던 끝에 결국 조선의 새 수도로 한양이 결정되고， 궁궐 

조성이 끝나기도 전인 1394년 10월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새 왕조의 수도를 옮긴 조선은 다시 행정체제의 개편을 시도하여， 강력한 중압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군현제의 실시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제도는 전국을 8도체제로 고정 

하였다. 도 아래에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각각 편제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 관 

내에는 4목 7도호부 7군 19현이 편제되었다. 

구리시가 속한 양주는 1394년 수도가 한양으로 천도되자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되었 

다가， 그 다음 해 양주군으로， 1399년에 양주부로， 1413년에는 양주도호부로 승격하였다가， 

세조 12년(1466년)에 양주목이 되었다. 

군현제 하에서는 각 군현급까지만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고 그 아래의 면리에는 면임 

과 리임을 임명하여 자치적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조선 전기에 양주목의 관할하에 어떤 면 

리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18세기의 자료를 통하여 양주목에 소속된 34 

개의 면과 140개의 리 등을 살펴보변 다음과 같다 461 

46) 규장각 r戶口總歡J ， 규장각자료총서， 1996, 1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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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內面 : 府君뿔， 運亨里， 弘門里， 中里， 쨌校里， 紙藏里， 冊L田뿔， 山北里， 南方里， 於斗

里，院洞볕， 7.k庫뿔 

·北古州內面:古둠里 

• 橋嚴面 : 末규里， 內橋앓里 

• 於等山面 : 一牌멸， 二牌里

• 果川面 : 협德里， 趣i쫓里， 德훔멸 

• 陳짧面 : 一牌별， 二牌里， 三牌里

• 縣內面 : 一牌里， =牌里， 三牌里

.1뀔썼面 : 松羅里， 舍堂里， 黃悔윌里， 廣嚴里， 傑山里， 혜亨子里， 安興里， 鳳選里

• 줌松面 : 金村里， 白虎里， 熾要里， 괜村里， 官村里， 벚洞里， 長淵里， 二牌멸， 大田里， π밥f里 

.山內面:射亨里

·짧규面:一牌里 

• 西石積面 : 一牌里， 二牌필， 三牌里， 四牌里， 五牌里， 否洞里， 車馬洞里

• 廣石面 : 加羅非里， 長性里， 後底里， 文城里， 廣I擾里， 廣E里， 所加띨， 加自洞里， 午짝里， 

三古介멸， 黑石里， 總좁里 

• 白石面 : 一牌멸， 二牌里， 三牌里， 四牌里

• 長興面 : 一牌里， 二牌里

• 神六面 : 二牌里， 木납里， 三牌里， 四牌里， 뿜廢당1， 뿔把撥里 

·東짧北各面:一牌里 

·內洞面:효짧里 

• 別非짝面 : 一牌里， =牌里， 三牌里， 四牌里

• 接洞面 : 本接洞里， 全洞里， 뿔씨見里， 內同里， 쩔fT里， 縣용里， 凡村里， 官洞里， 中j同및 

• 乾川面 : 一牌成|埈里， 二牌白橋里， 三牌於南里

• 上道面 : 一牌里， 二牌塞沙멸， 三牌里， 四牌里

• 下道面 : 一牌굶洞里， =牌띨， 三牌里

• 凡孔面 : 一牌필， 二R뽕월代멸 

·棒{:jt面: 馬山里

• 南휩夜面 : 一牌里， 二牌里， 三牌里

• 쉴官面 : 一牌月陰里， 그牌펀， 三牌뿔， 四牌쪼 

• 金村面 : 一牌鼎짝里， 二牌펴頭뿔， 三牌馬山里， 四牌平묘里 

• 充音面 : 一牌金門里， 二牌水邊뿔， 三牌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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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鎭듭面 : 一牌里용里， =牌里， 三牌里， 四牌里

• 古楊州面 : 一牌廣i휠.m.， 二牌離馬場멸， 두牌新川里， 四牌짧室里 

• 운、憂面 : 陰洞里， 느牌댈， 三牌里， 四牌里

• 籃原面 : 上里， 中필， 下里， 四里

• 海等村面 : 靈國里， 짧院里， 嚴面里， 所羅뿔， 牛耳里， 馬山里， 쩔心里 

물론 이 지명과 현재의 양주와 구리시 영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구리시의 영역은 파악할 수 았는 자료가 된다. 각 면리의 책임자들인 면임과 리임들은 촌락 

의 대표자들로서， 국가의 부세 · 역역 · 조세 등을 관리하거나 촌락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기 

도 하고， 촌락의 모든 행사틀을 수행하는 임무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양주목의 각 면리에 소속된 인구의 수는 시기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 

에서는 대체적으로 호적 조사를 3년마다 1번씩 시행했는데 이때 각 군현과 면리에 거주하는 

인원도 파악하였다. 다만 당시는 모든 인구를 파악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국가의 조세 

부담자들인 ‘남정(男丁)’ 이 그 대상이었다. 

r세종실록지리지(世宗靈鋼理土)J에 의하면， 15세기 당시 양주의 호수는 1， 481호(戶)， 남 

정은 2， 726구(口)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다가 영조대에 편잔한 r여지도서(與地圖書)J에 의하 

면 양주 관할하에는 34읍면에 11， 254호에 53， 497구(남 23,775 ; 여 29， 722)로 조사되어， 15 

세기에 비하여 증가현상을 보이고 었다. 또 r여지도서」보다 약간 늦게 만들어진 r호구총수 

(戶口f‘현、製」에 의하면 34면 140리에 총 12， 465호， 60， 515구(남 30,300 ; 여 30， 215)로 약간 

의 증가현상이 나타난다. 

2) 임진왜란과 구리 지역 

1592년 4월， 조선을 침범한 일본군은 불과 20여일 만에 한OJ을 점령하였다. 선조는 의주 

로몽진을갔으며， 조선 각지에서는관군을대신한의병이 봉기하여 왜적의 후방을교란하거 

나 향리를 침범한 왜적들을 몰아내면서 큰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도 많은 의병들이 봉기하여 왜적과 대치하였는데 양주의 해유령(靈敵鎭)에서 

는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양원(李陽元)과 부원수 신각(申↑젠， 안성의 홍계남(洪季男)， 강화의 

우성전(禹l生傳) 등이 의병으로서 큰활약상을보여주고 있다. 

구려시 지역에서는 건원릉이 있는 검암산(險嚴山)을 근거지로 고언백(高彦伯)이 큰 활약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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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향리인 고언백은 일찍이 왜척을 불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도원수를 따라 영장이 되 

어 적들의 목을 벤 공을 세우고， 자청하여 양주로 몰아가 병사틀을 모아 적들을 공격하였으니， 

선조가 양주목사로 제수하여 능침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언백은 산의 정상 험한 곳에 자리를 

잡고 때때로 적틀을 초격하였는데 일찍이 능침에 복병을 두어 적틀을 샤살하였다"때 

당시 고언백이 따랐던 도원수는 김원명으로 한강의 방어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때 고언 

백이 김원명의 휘하가되어 활약하다가， 양주의 해유령전투에서 공을세운후， 양주로돌아 

가 왜적을 막아내기를 자청하자 선조는 고언백을 양주목사로 제수하고 주차방어사(뾰節防 

떻f혔를 겸직토록 하였다. 고언백은 건원릉의 주산인 검암산 정상에 2개의 보루를 설치하여 

왜적틀을 유격전으로 격퇴하였으며， 니중에는 한양수복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왜적들은 각 지방 의병들의 활동과 이순신장군의 수전 승리 

등으로 후탑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토요토미(豊닮秀吉)의 사망과 함께 7년간의 전쟁은 끝을 

맺게 된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경제를 황폐화하였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져， 결국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3) 구한말의 토지 개혁과구리 지역 

구리시가 속한 양주알대는 고려시대부터 길지(吉地j로 소문이 나 천도설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양주가 길지라는 관념은 조선에도 그대로 전승되어 천도설 대신 구리시를 중심으 

로 조선 왕조의 능침지(陸寢뼈)로 널 리 활용되었다. 

구리시에는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I횡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까지 모두 9릉 17위가 모 

셔지게 된다. 구리시에 능침틀이 틀어서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에도 변화가 발생하였 

다. 즉 조선의 농민들은 각종 조세의 직접 부담자였는데 이 지역에 능침이 들어서면서 면세 

전인 묘위전(塞位田)이 많이 설치되면서 각종 역의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양주의 면세지는 총 761결(結) 49부(負)로， 경기도의 면세지 871결 76부의 

87%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면세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양주 자체의 전당의 경우도 실결수의 

70%가 면세전답이 었다 4히 

면세지의 광점(廣古)에 따른 양주지역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경기도 

고양지역과함께 양주의 비면세지에 대해서는전세를감하는조치를내려 양주주민들의 경 

47) 김정호 r大東地손J ， <楊州〉 典故”용 “fE쩌때更高彦1Ë! 1캉뿔쨌胡有名 從웹]元帥양얹將 有輯級功 自請還楊州 聚
兵討戰 上拜陽1'litxf更 保짧3쫓寢 彦伯據山]껴險處 時出rÞ펀휠휴쨌 캡i*兵諸[찢 時有射殺n

48) 구리시 · 구리문화원 r.구리시지i상l ， 1996, 145-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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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타 지역과 비교한 양주 주민들의 부역 부담은 상대 

적으로과중한것이었다. 

그런데 구한말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이른바 ‘甲午l맺總 0]라 부르는 면세지 철폐조치를 단 

행하였다. 즉 1894년 군국기무처에서는 「宮士， 購士， 따士의 出脫에 관한 件」이 발표되어， 궁 

장토 등의 수입은 계속 각 궁의 소관이지만， 지세는 조세금납화 조치에 의거하여 거두고， 역 

둔토의 경우는 은결@앓培)과 결세가 헐한 토지 등을 조사하여 역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토 

록 하였다. 또한 모든 세금은 탁지부에서 일괄 거두도록 조처하였다. 

5. 일제시대 

1) 지방행정제도의 개편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발표하면서 조션을 식민지로 만들었 

다. 동시에 헌병경찰정치를 자행하여 조선사회를 식민지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폭압정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일본은 군현제로 편성되었던 조선의 지방행정체제를 소규모 

의 면중심으로 개편하고 면 단위까지 경찰서와 행정관서를 설치하여 총독이 일원적으로 지 

배하는 식민지 지배기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1910년 9월 30일의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저lJ라는 칙 령 357호를 필두로 군수의 임용， 도 

의 명칭과 관할 구역， 부， 군의 명칭과 관할구역， 도 사무 분장규정， 면에 관한 규정 등을 통 

하여 지방을 지배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 지방행정구역을 일본인 중심으로 개편하였 

으며， 가장 중심적인 조치로 1910년 10월 1일 「面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여 각 면을 통치기구 

의 최말단단위로확고하게 위상을정립하고자하였다. 

야에 따라 구리 지역도 행정구역상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리 지역은 일제 식민 

지 초기까지만 해도 경성부의 두모면과 경기도 양주군의 구지면， 망우리면， 고양주면으로 나 

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개편으로 양주군 구지면과 망우리면이 통합되고， 여기에 양주 

군의 진관면， 별비면， 미음면， 노원면의 일부 지역이 편입되어 구리면이 되었다. 또한 동리 

(洞뿔)도 통폐합되어 중하리 · 상봉리 · 신내리 · 망우리 · 인창리 · 사노리 · 교문리 · 수택 

리 · 토평리 · 아천리 · 갈매리 등의 127H 라로 편성되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1914년 5윌 「지방금융조합령」을 공포하여 금융조합을 각 지방까지 급속 

히 보급하여， 조선을 식민지 금융체제에 편입시커고자 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리 지 

역에도고리대적인착취를담당하는금융조합이 양주군내의 양주·금곡·동두천등지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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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게 되어 농민들을수탈하게 되었다. 

2)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구리 지역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른바 ‘토지조사사업’ 을 시행하여 식민통치의 경제적 기 

초를 이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토지소유권 조사를 통하여 각 펼지별 토지소유 

권 및 경계를 조사하여 토지등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장부를 만드는 사업과， 토지가격 

조사를 통하여 전국의 지가(地價)를 조사하고 지세부과를 위한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또 지형지모조사(地形地짧調좁)로 전국의 지형도를 만드는 작엽을 세부적으로 시행하였다. 

조선의 경제가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의 

생산수단을 완벽하게 파악 · 장악하려는 시도였으며 이 사업은 향후 조선의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토지조사사업은 구리 지역에도 예외없이 진행되었다. 구리 지역의 토지조사사업은 준비조 

사， 일필지조사， 분쟁지조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 ) 준비조사 

준비조사는 면， 동， 리의 명칭 및 경계를 조사하고， 토지신고서를 거두어 들이면서， 동시에 

지방의 경제와 관습을 조사하는 사엽이다.1910년 5월부터 시작하여 1916년 5월까지 시행되 

었는데， 구리가 속한 양주지역에서는 1913년 8월부터 준비조사가 시작되었다. 양주를 관할한 

것은 제5준비조사반으로 책임자는 나카무라(中村三輔였다 491 이외는 별도로 9월부터는 제29 

준비조사반도 양주에 대한 준비조사를 담당하게 되어 결국 양주지역에서는 2개 반이 준비조 

시를 진행한 셈이었다. 준비조사위원의 구성은 조선인 2병과 일본인 2명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조사의 핵심은 새로 조샤된 동리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선고서를 배포 · 수집하는 

것: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가촉자료가 되는 사업이었다. 일반적으로 1개 군에 배당된 

준비조사의 기간이 9~10개월이었는데 양주는 비교적 규모가 큰 군이었기 때문에 토지신고 

기간이 1913년 8월 1일부터 1914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었으며 신고서 수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14년 1월에 전제 1577B 동리중 1357B 동리에서 신고서 수집이 완료가 되 
었다 501 구리면의 토지신고서 접수도 동일한 기간에 거의 이루어졌다. 

그런데 신고의 대상이 된 토지중 국유엄야에 대한 신고는 신고기일을 넘기고 말았다. 조선 

의 관행상 동네의 야산은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었으며 이에 아무도 주인없는 야산등 

49) 임시토지조사국 r局報J31， 1913년 11월 20일， 136쪽. 
50) 임시토지조사국 r局報J40， 1914년 4월 20일，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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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신고가 끝난 후 이 토지들은 모두 국가소유통지를 하였고， 그것을 사 

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리가 이루어지고 말았마. 

(2) 일필지조사 및 사정 (훌표) 

일필지조사는 지주조사 경계조사 지목조사 지번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지주조사는 

신고주의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신고가 있거나 소유권에 의심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였다. 경계조사는 실지조사를 동하여 인접토지와의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며， 지목조사는 토지를 18종으로 구분하여 조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지목을 부 

여하는 것이다. 지번조사는 한 필지마다 순서대로 지번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실지로 조사를 

할 때는 지주 또는 관리인 이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지주 총대들의 입회 아래 일필지의 

경계에 표목을세우고， 가지번(假地짧)을부여하였다. 

일필지 조사 때에 조사한 내용은 실지조사부에 기재되어고 실지조사부는 사정 공시에 사 

용될 토지조사부 작성을 위한 자료가 되었다. 실지조사는 개황도에 의거하여 토지신고서를 

참조하여 동리별로 가지번 순서에 따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조사부에는 지번， 가지번， 

지목， 사용세목， 신고 또는 통지일， 면적， 구분，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일필지조 

사는 1910년 6월부터 1916년 11월까지 완료되어， 조사된 필지는 총 19， 101 ， 989펼지였다. 

구리 지역의 일필지조사는 외업 제1반에서 담당하였다. 반장은 송전갑(松田甲)이었으며， 

감사원과 측량기사들로 구성되었다. 제1반의 조사 구역은 고양의 한지， 묵도면과 양주의 구 

리 · 미금 · 와부 · 화도 · 진건 · 진접 · 별내변을 담당구역으로 하였다. 

(3) 분쟁지조사 

분쟁지조사는 1910년 9월에 착수하여 1918년 1월에 종료하였다. 분쟁지의 총 건수는 

33， 937건에 99， 445필지였다. 이중 구리시의 분쟁지는 총 5전에 12필지였으며， 분쟁지 중에 

는 국가의 명의로 된 8펼지가 대부분이었으며， 동양척식화사의 명의 3될지， 조선인 명의 1필 

지로 되어 있다. 이때의 분쟁은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누군인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 

만구리의 경우대부분은국가와동약척식회사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추정된다. 

임시토지조사사업국에서는 토지의 사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대한 불복 및 재심의 신청에 대 

해 재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토지소유권의 호가정에 관한 최고 심사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28년 8월까지 접수된 불복신청수는 모두 20，147건으로， 이중 9， 315건이 취하되었고， 

1， 444건은 반부되어 실제 재결을 구한 것은 9，388건이었다. 구리 자역의 불복신청은 경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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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 신청한 수택리， 사노리의 경우와， 소유권 분쟁으로 신청한 칼매리(2건)， 아천리， 인창 

리(2건) 릉이 았었다. 분쟁을 제기한 것은 통양척식회사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나， 자료의 

미비로 불복신청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지적도를 통하 

여 확인해 보면 경계분쟁이 발생한 수택리의 경우는 경계를 수정한 흔적이 없고， 사노리의 

경우는 지적도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복신청이 받아틀여진 경우라 하겠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 구라 지역의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목에 

따른 현황을 보면 구리 지역의 지목은 전， 답， 대지， 임야， 분묘지， 잡종지， 지소(池핍)로 구분 

되어 모두 4， 652펼지에 총 4， 249， 805평으로조사되었다. 이중논이 전체의 39.2%를차지하 

고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는 비교적 논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히는 지역의 하나로 밝혀졌으나 

답작(짧作)지역으로분류할수는 없는형편이다. 

국유지는 107멸지에 124A47평으로 조사되었고 동양척식회사 명의의 토지는 모두 446 

펼지에 928， 630평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동양척식회사의 토지는 모두 전답과 대지에 국한 

하고 있으며 논의 비율이 59.2%를 차지하여 전체 구리 지역의 논답비율을 휠씬 넘어서는 수 

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동양척식회사의 소유 토지가 논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인 토지 소유자는 7명으로， 소유 토지는 83， 346평으로 집계되었다. 

구리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국가와 동양척식회사 면리소유토지를 제외하면 모 

두 977명이었고， 그중 260명이 0.2정보 미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작농의 하한으로 지적되 

는 1정보 이하 소유자가 전체의 1/4를 초과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구리 지 역에서는 전체 1 

할 미만의 농민이 전체 경지의 절반 정도를 경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의 

1/4정도가 부재지주의 소유였다 51) 

3) 구리 지역의 3.1운동 

일제의 헌병경찰정치에 대한 불만은 고종의 인산을 계기로 3.1운동으로 표출되었다. 구 

리 지역도 예외일 수가 없었고， 이에 3월 28일， 당시 구리면 아천리에 거주하는 면서기 이강 

덕(李康德， 당시 28세)이 농부인 심점봉(沈點奉， 당시 27세) 등과 아천리 주민 수십명을 통원 

하여 만세시위를 전재하면서 본격화 되었다.만세시위는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고， 시위 지 

역도 토평리， 교문리까지 확대되었다. 이틀은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무진 고분 끝에 주 

동자인 이강덕과 심점봉은 각각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만세시위에 참가한 양주지역 주민 중 117명이 경찰에 검거되어 상 

51) 구리시 · 구리문화원r.구리시지J(상). 1996, 228~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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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치열한 시위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빈족대표와의 연결이 없고， 특별한 비밀결사 

조직체도 없었던 상황에서도 군민들의 대다수가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다 

른 지역에 비해 특기할 만한 점이다. 

3.1운동의 결과， 일제는 헌병경찰정치를 청산하고 기만적인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었 

다. 주지하다시피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최초로 발생한 반제국 

주의운동이었고， 중국과 인도의 아시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에도 큰 영호t을 미쳤다. 또한 

3.1운동을 계기로 민주공화제 이념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결국 공화제 형태에 의한 상해임 

시정부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 이후에도 구리 지역의 사회운동은 꾸준히 지속되었다.1920년대， 조선에서는 수 

많은 청년단체들이 결성되었고 1923년을 기집으로 다수의 청년단체들이 사회주의적 청년단 

체로 성격이 전환되었고 결국 1924년 조선청년동맹으로 결성되었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청 

년들의 조직화와 계급의식 고취 등을 목표로 하였고 구성원들은 각 지방의 노동운동 단체， 

농민운동 단체 등에 참여하여 이들을 지도하였다. 

구리를 포함하는 양주지역에서도 청년단체와 사회단체의 조직 활동이 활발하였다. 1922 

년 2월 1일에는 종교단체로 〈양주천도교청년회〉가 결성되어 강연회 · 체육행사 · 야학운동 

등 계몽운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1922년 봄에는 〈양주청년회〉가 조직되었다. 다시 

1924년 10월에는 〈회천정년수양회〉가 설립되어 빈한한 가정의 자제와 보통지식을 배우지 

못한 일반 아동， 노동자를 위하여 3개 소에 야학을 설치하는 농촌계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 

였다. 1925년 2월에 〈창동소년회〉에서 〈신흥의숙〉을 만들기도 하였다. 어느 청년단체든 그 

활동 내용은 야학의 개설， 강연회 개최， 산업장려 등으로， 다른 지역의 청년단체들의 활동과 

도 일치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년단체들의 활발한 계몽운동과 함께， 양주군내에는 보통학교 5개소， 간이실업학교 

1개소， 사립학교 2개소와 서당 158개소 등의 교육시설이 있어서， 청년단체의 야학 · 강연 

회 · 산업장려 등과 병행하여 순수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다 52) 

52) 구리시 · 구리문화원 r.구리시지J(상). 1996, 265-272쪽. 

381 구리시 민속조사보고서 



6. 현대 

1)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구려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다. 해 

방된 한국은 미국과 소련에 의략여 국토가 양분되었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웅직임 

은 민족의 분열에 의해 지지부진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세력들은 민족세력의 결집을 위한 구심점이 없 

었고， 통일전선 수립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환경 등으로 민족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이 어렵 

게만되었다.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국은 일시적인 행정과 치안의 공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항일인사와 지역 유지틀을 중심으로 치안유지회나 건국준비위원회 등을 설립하 

여 일제의 행정기관을 접수하고 자치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다.1945년 10월 말 

까지 전국 13개 도와 21개 사 215개 군에서는 일종의 지방자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인민위 

원회가조직되었다. 

구라시가 속했던 양주에서도 양주군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이성호(李星昊)， 이경규(李景 

圭)， 이덕창(李德昌) 등이 중심이 되어 활약하였다. 특히 이성호는 1945년 11월의 전국인민위 

원회 대표자회의에서 경기도 대표로 참석하여 집행위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다OJ:한 목적을 지난 정당과 단체들이 속속 결성되기 시작하 

였다， 이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사회주의자 세력틀이었다. 사회주의자틀이 중심 

이 되어 1945년 9월 11일， 조선 공산당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당 조직의 확장과 노동자， 농민 

조직의 건설에 노력하여 지방 얀민위원회와 대중조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구리 지역에서도 공산당 죠직이 결성되었다.당시 양주의 회천면을 중심으로 이규찬(李圭 

燦， 민명운(閔明;劃， 남완희(南洗熙) , 노회균(盧華펴) 등이 군당(웹黨)을 결성하고， 구리면 상 

봉리 등지에서 세포조직을 확대하고 있었다. 당시 양주군의 군당위원장은 이규찬이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소련， 영국 등 3국의 외상들이 모여 한반도문제를 논 

의하는 〈모스크바 3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삼상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이 사실은 곧 서방측 통신에 의해 12월 27일 남한의 언론에 보 

도되기에 이르자， 남한의 대중들은 민족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 진영을 가렬 것 없이 〈신탁 

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해 12월 31일 서울에서는 서울시민 반탁시위대회가 개최 

되어 거국적인 반탁운동의 시작을 알렸으나，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이 평양을 다녀 온 이후， 

공산진영은 갑자기 신탁통치 찬성으로 노선을 급선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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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은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공산진영과의 갈등이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 

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0일， 

서울의 덕수궁에서 개최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렸고 이 회의에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협의하여 특별히 초 

대한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대표들만여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공표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이 될 정당 단체의 문 

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946년 5월 6일 이후 무기한의 휴회에 들어갔다. 이 이후 남 

한의 정치세력간의 대립， 분열은 극도로 첨예화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 등의 좌우 

합작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승만에 의한 〈남한 단정수립론〉이 나타나가 시작하였다. 이승만 

은 6월 3일， 이른바 정읍발언을 통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남 

북분단의 위기는더욱고조되었다. 

한펀，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 이후， 미군정은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에 조 

선공산당은 대규모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시킨 

다는 신전술을 채택하였고， 동시에 인민당 남조선 신민당과 합작하여 1946년 11월 3일， <남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다. 이미 조선공산당은 9월총파업을 주도하여， 미군정에 불만을 품 

고 있던 민중들을 가세시켜 파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커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과 협의하여 한국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1947년 9월 17일 미국의 의지에 따라 한국문제는 유엔에 이 

관되었고， 유엔에서는 11월 5일의 유엔총회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1948년 1월 23일， 북한이 유엔임시위 

원단의 방북을 거절하자， 미국은 곧 남한만의 단독 선거안을 유엔에 제출하였고，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통과되었다. 

남로당을 결성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하여 반대 움직임을 치열하 

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1948년 2월 7일에 남로당의 주도하에 노동자， 농민， 학생틀이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전국적인 파업과 대규모 가두시위를 전개하였고 4월 3일 제주도의 단독선 

거반대에 대해 제주도의 극우청년단채들에 의한 4.3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구리 지역에서도 남로당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로당의 양주군당위원장은 구리 

면 상봉리에 거주하는 이희원(李喜、測이었다. 그는 1946년 3월， 공산당 양주군 구리면 책임 

자인 최창렬(崔昌烈)의 권유로 공산당에 입당하였고 이외에도 구리변에 거주하는 이정권李 

廷椰， 이강운(李康運)， 우기용(禹基用)， 변용구(下容九) 등이 냥한의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전 

개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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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시작되어 임기 2년의 제헌국회가 결 

성되었고，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 

민국이 공식 출범하였고 미 군정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성렵되자북한에서도독자적인 정부수립이 추진되었다.1948년 8월 25일， 북 

한의 각 시군에서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결과 572명의 대위원으로 구 

성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9월 2일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2) 농지개학과구리시 

1949년 6월 21일，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법안을 공포하고， 이어 1950년 3월 대통령령 

296호로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농지개헥법안의 대상이 된 토지는 농경지에 한정하고， 산 

렴， 임야와 같은 비농경지는 제외하였다. 소작지와 3정보 이상의 소유지를 유상몰수하여 소 

작인 또는 영세농， 농엽노동자， 귀환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토지 대 

금은 연 평균 소출액의 1. 5배를 5년간 평균 분할 상환하되 상한 완료 전에는 소유권의 이전 

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농민의 입장을 배제한 지주층 중심의 개혁으로， 해방 당시 144만 정보 

였던 소작지가 5년동안 처분되어， 농지개혁 당시에는 55만 정보만 남아있을 정도 였으며， 농 

민의 장환곡과 소득세의 부담이 수확의 39%에 이르러 농민틀은 분배된 농지를 전매하는 등， 

자작농 육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농지개혁에서 행정기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농지위원회였다.1950년 3월 농지위원회 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가 중앙과 각급 행정 

단위， 동， 리 단위에 까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동 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관청과 민간인 

으로 흔성하여 구성하였으며 동 리 위원회는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하였다. 

구리면에서도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당시 위원장에 정준섭(쫓M찾燮). 위원에 안순봉 

(安順奉). 현천엽(玄千훤， 이명덕(李命德)， 신환식(申煥핍， 김용배(金容핍 등이 선출되었다. 

이들에 의해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의 수는 살펴보면 우선 귀속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구리 

면 전체에서 439호였으며 매수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629호였다. 분배받은 농가 1호당 평 

균 매수농지는 1， 295평이였으며， 귀속농지는 1， 997평에 이르렀다. 귀속농지를 경작히는 농 

민과 매수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겹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귀속농지의 소작농들이 상대적 

으로 소작지의 면적이 높았던 셈이다. 그런데 분배가 결정된 농지의 전부가 분배된 것은 아 

니었다. 분배 포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생겨났는데 그 이유는 상환액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포기한 농지는 다시 분배를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재분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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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변의 경우어l도 분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구리면 아천리의 경우 분 

배를 포기한 필지가 105필지에 75， 780평에 달하였다. 이중에서 밭은 59펼지에 41， 680펑， 

논이 46필지에 34， 100평으로 아천리 전체 분배면적인 170.483평의 44.5%에 해당하는 막대 

한규모였다 531 

처음농지의 분배가 이루어진후구리면 지역의 분배농지 경작농가의 수를살펴보면， 귀속 

농지 경작농가가 전 135호 답 105호， 전답 199호였으며 매수농지 경작농가는 전 163호， 답 

142호， 전답 324호였다.잉) 그런데 분배 과정에서 본래 분배 예정지였다가 홍수 등으로 토지 

가 황폐화되어 분배가 취소된 토지 농지개혁 당시에는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토지가 

그 이후 개간되어 다시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분배가 결정된 토지 등으로 최초의 분배 

당시와 그 이후 분배의 양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구리 면의 경우 1958년 농지분배 면적을 살펴보면 매수농지의 경우 전 1， 512단보， 탑 

1， 257단보， 계 2， 769단보였으며， 귀속농지의 경우 전 2 ， 956단보， 답 2 ， 791단보， 계 5,747 단 

보로 착종 결정되어 농민들에게 토지가 분배되었다 551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시행된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였던 농지개혁법은 결과적 

으로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작농의 배출이라는 처음의 목표와는 달리， 농지개혁 이후 

전국적으로 영세소작농층이 비대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지주들의 토지자본을 산업자 

본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정부의 목표도 전면적인 실패로 귀결되었다. 소작료 수입에 근거하 

여 안주하던 지주층들이 기업의 경영에 적응하기를 기대한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고 볼 수 았 

다. 또한 지주에 대한 보상이 지가증권에 기재된 수량만픔을 그 해의 법정곡가로 환산， 지급 

하기로 되어 있었고， 1955년 이후의 보상분이 그 해의 곡가가 아니라 1950~1954년 사이의 

평균 곡가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인플레가 진행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먼 지가증권의 보 

상이 터무니없는 낮은 수준이어서 결국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한다는 이상이 현실적 

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53) 구라시 산업과 r분배농지수배자조서 작성에 관한 건」， r分配앓地受配쉽죄IJ~‘댐書集計삶J ， 1954년 2윌 6일. 
54) 구리시 산업과， 위의 잭. 
55) 구리시 산업과 r농지분배에 관한 서류J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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